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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Ⅰ.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변화 고찰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위축되어 가구소

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개별 가구의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됨.1)

▶ 어린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는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제한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여성 노동시장참여 제한을 가져와2)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육아 가구의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위기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저해하며,3) 이 

외에도 아동학대(방임)4) 및 빈곤 노출 위험 증가5) 등 사회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게 됨.1)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양태를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KICCE 소비실태조

사」6)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시기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에 대해 살펴봄.

▶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후 변화에 대한 체감 문항7)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기에 육아 

가구가 직면했던 양육비용 및 가계 경제 위기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에 기초하여 작성됨.

1) - 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The income and consumption effects of covid-19 and the role of public 
policy. Puey Ungphakor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41, 1-45.

   -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Pagel, M., & Yannelis, C. (2020). How does household spending 
respond to an epidemic? Consumption during the 2020 COVID-19 pandemic. The Review of Asset Pricing 
Studies, 10(4), 834-862.

   - 장재영(2021).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KISDI Perspectives, 2021 No.1. 
2)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노동리뷰, 2020년 11월호, 35-49. 
3) Malik, R., Hamm, K., Lee, W. F., Davis, E. E., & Sojourner, A. (2020). The coronavirus will make child care 

deserts worse and exacerbate inequalit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11.
4)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5) 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Dreyer, B., Leckman, J. F., Lye, S. J., ... & Stein, A. (2020). Effects 

of the global coronavirus disease-2019 pandemic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hort-and long-term risks and 
mitigating program and policy actions. The Journal of Pediatrics, 223, 188-193.

6)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년 동일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표본 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있어,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
의 양육비용 변화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절함. 단,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 신생아의 경우에는 매해 추가 표집을 실시하여 
영유아기 모든 연령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탈 표본의 경우 매해 대체 표본을 추가 구성하여 표본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음. 3차년도
(2020년) 기준 총 2,156가구(아동 3,278명)를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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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양태를 고찰하
고,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
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및 양육비용 변동

 코로나19로 인하여 양육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4.6%(평균 16만7천원 감소)이며, 양육

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7.3%(평균 11만5천원 증가)로, 가계지출의 변동에 비해 양육비

용의 변동 폭은 적은 편임(표 1).

<표 1>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가계지출, 양육비용 변동

단위 : %, 만원, (명)

구분
감소 증가

변동 없음 (수)
비율 평균금액 비율 평균금액

가구소득 21.9 104.7  2.0 66.7 76.1 (2,156)
가계지출 18.4  53.1 18.6 32.2 62.9 (2,156)
양육비용 14.6  16.7 17.3 11.5 68.1 (3,278)

주: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 문항의 결과로, 변동에 대한 체감으로 해석되므로 주의 요망.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년)∼3차년도(2020년) 가계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

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2천

원으로(실질비용 기준) 전년에 비해 약 4만8천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비목별8)로 살펴보면, 교육보육비는 2019년 평균 20만1천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26.3%)을 차지하는 비목이었으나, 2020년에는 12만3천원(16.8%)으로 크게 감소

함. 반면, 식비의 경우 2019년 13만4천원(24.0%)이었으나 2020년 15만6천원

(29.6%)으로 소폭 증가하였음.2)

▶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경우, 2019년 평균 9만7천원에서 2020년 8만원으로 소폭 감소

함.9)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문화서비스 등의 이용이 어렵고,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

는 시간이 길어진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0년, 실질비용)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2) 전체 사례 수는 1차년도 2,298명, 2차년도 2,334명, 3차년도 2,367명임.

7) 2020년(3차년도) 조사 당시 응답자 본인에게 직접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및 양육비용 변화를 질문하였으며, 이는 실질적인 비
용의 변화량이라기보다는 응답자가 체감하는 가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나타냄. 

8) 양육비용 중 지출 비중이 높은 3개 비목(교육보육비, 식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9) [그림1]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세목별로 가족여행 및 체험학습 등의 지출이 감소한데 반해, 완구와 도서 관련 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음.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이 증
가했다는 응답은 17.3%로 감
소했다는 응답(14.6%)에 비
해 약간 많음.

양육비용 비목별로 식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보육비의 감
소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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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표 2). 

▶ 전체 가구소득 구간에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2019년 대비 2020년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폭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양육비용의 감소가 주로 교육보육비의 감소에 따른 것과 연관된 결과임.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299만원 이하)에서

는 증가하여 26.7%에 달함. 반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이 2019년 10.8%에서 2020년 9.8%로 1%p 가량 

감소함. 

▶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 상황이 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3)

<표 2>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2018∼2020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 %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63.3 15.8 63.0 14.9 58.2 12.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2 21.6 51.8 23.9 48.3 26.7

300∼399만원 이하 54.3 15.4 52.8 15.1 50.3 14.1

400∼499만원 이하 68.2 15.0 63.2 14.1 52.1 11.6

500∼599만원 이하 70.7 12.7 70.1 12.8 62.9 11.5

600만원 이상 92.5 11.8 83.8 10.8 73.4  9.8

F 98.1*** 25.2*** 48.6*** 40.1*** 50.7*** 99.2***

주: 1)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실질 비용임. 

   2) 전체 사례 수는 1차년도 2,298명, 2차년도 2,334명, 3차년도 2,367명임.

*** p < .001.

Ⅲ.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 해소 방법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한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방법을 살펴보면, 공적 지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응답 비중이 저소득 가구에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2).10)

▶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 소득 지원 

등)이 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가장 주된 생활비 

충당 방법인 것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의 공적 지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응답은 36.7%에 그친 반면,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썼다는 응답이 23.3%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10)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7.0%에 달하는데 반해, 가
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3.4%만이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임(최효미 외, 2020: 133).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발견
됨.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은 모
든 소득 구간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이 가장 주된 방법이
긴 하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공
적 지원금으로만 부족한 생활비
를 충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는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 지원11)이었다

는 점, 그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가구소득 감소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출의 감소가 

적기 때문에 충당해야 하는 부족한 생활비가 지원된 공적 지원금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Ⅳ.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지원, 배달형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확대, 

온라인을 통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가정 내 양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의 감소는 대부분 교육보육비와 여가문화생활의 감소에 기인함. 

이를 통해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었

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영유아가 가정에서 장시간 머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교육적 소외와 방치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요구됨.

▶ 코로나19 시기 양육비용은 식비와 같은 필수재 위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한 상황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로 인해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생활 필수품의 자원 

할애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높아짐.4)

▶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 가구 영유아에 대해서는 특히 식비 

및 생필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최효미 연구위원 hmchoi@kicce.re.kr

11) 코로나19 기본소득의 지원은 소득 보전과 함께 경기 부양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지원금 차등의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고려
되지 않았음.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영유아
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양육 지원 확대 및 강화
가 요구됨.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을 위해서는, 위험에 노출될 확
률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요구
됨.

만족도 조사 참여하기(클릭)

https://kicce.re.kr/~portable/pages/research.htm?code=DPg3c4K5K3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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